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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구마 재배에서 삽식묘 경화는 정식 전 상온에서 실시하여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수량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양수분조건 및 경화처리에 따른 고구마 삽식묘 지상부의 생장과 생리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수행하

였다.

[재료 및 방법]

고구마 삽식묘(cv. 신율미)는 상위 7번째 마디에서 절단하여 준비하였고, 경화처리는 20°C, RH 80%의 암조건에서 당일 채취

한 묘를 0일, 3일, 5일간 처리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토양은 시판 상토와 모래, 양토를 2: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였다. 토양수

분조건은 포장용수량의 90%(90% FC)을 적습 조건, 포장용수량의 60%(60% FC)을 한발조건으로 하여 이에 맞도록 조절하

였다. 조사항목은 엽의 수분퍼텐셜, 광합성, 증산률, 엽내 상대수분함량이다. 생육조사는 삽식 후 14 DAP(days after planting)

을 시작으로 35, 56, 77, 100일까지 실시하였고, 엽의 수분퍼텐셜은 삽식 후 7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엽의 수분퍼텐셜은 적습에서 경화처리한 것이 무처리에 비해 높았다. 한발조건에서 7 DAP, 14 DAP에는 경화처리한 것이 높

았으나 후기에는 경화처리한 것이 낮았다. 이는 21 DAP부터 환경에 대해 적응하여 광합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수분퍼텐셜이 

무처리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순광합성률은 14 DAP에 적습조건에서 경화 5일묘는 다른 처리에 비해 광합성을 많

이 하였다. 한발조건에서는 경화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광합성을 많이 하였다. 적습 및 한발조건에서는 35 DAP부터 경화 처리

한 것이 무처리에 비해 높았다. 적습조건에서 경화 3일 처리는 35 DAP부터 100 DAP까지의 모든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증산률은 적습조건에서 14 DAP에 경화 3일처리는 무처리보다 낮았으며, 한발조건에서도 가장 낮았다. 적습조건에서는 35 

DAP부터 경화 처리된 것이 무처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경화 3일처리가 가장 높았다. 한발조건에서는 56 

DAP, 100 DAP에 경화 3일 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높았다. 엽내 상대수분함량은 14 DAP에 적습조건에서 경화처리한 것이 무

처리에 비해 높았으며, 경화 3일 처리가 가장 높았다. 한발조건에서는 경화 3일 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35 DAP

부터는 경화 처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4 DAP에는 적습조건에서 경화 3일 처리의 엽내 상대수분함량이 높고 증

산률이 낮아 이 시기부터는 기공을 닫아 수분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화 처리

가 식물의 광합성 및 엽내 수분함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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